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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차관,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에 적극 협조” 당부

충청북도·버스업계 관계자 의견 수렴…노사정 합의사항 적극 이행 요청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1일(금) 충청북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을 방문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

업종 제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버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5월 31일 노사정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업계가 처음 만난 

자리로 충청북도 관계자와 윤태한 충북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버스

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그간의 근로 관행을 한순간에 바꾸기 어렵고

특히 노사정 합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버스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라고 강조했다.

□ 이어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한 

만큼,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 운송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

시간 단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버스업계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며,

ㅇ “정부에서도 노사정 합의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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